
 
 

마음쓰신 식사실의 좌석수 

 

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한 과학자숙소를 

찾아주시였다. 

화려하게 꾸려진 숙소내부를 둘러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1층의 식사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과학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품들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져있는 식사실을 보여드리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일군들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생각이였다. 

식사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무엇인가를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식사실이 몇석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자숙소 식당의 

식사실좌석수가 숙소의 수용능력에 비해보면 적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식사실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그럴수록 숙소의 수용능력에 

비해볼 때 모자랄 좌석수가 확연히 안겨들었고 건축물의 미를 살리는데만 

치중하였던 자기들의 사업태도가 되새겨졌다. 

이윽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자들이 집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을 하나하나 적어넣으며 일군들은 

무엇을 하나 설계하고 실천하여도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먼저 생각할 때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였다. 

 

 

 




